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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베트남에서 동료들과 함께한

<2019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우수 직원 해외연수>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진행됐다.

베트남의 찬란한 문화를 느끼며 협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노이
하롱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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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하노이 행 비행기 탑승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트남 연수 출국일이

다.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 3시에 집을 나섰다. 

운전한 지 10여분쯤 지났을 때 아내의 “여권 챙겼

지?”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가방과 주머

니에는 여권이 보이지 않았다. 재빨리 차를 유턴해 

빛의 속도로 집으로 가 여권을 챙겨 다시 버스터미

널에 도착했다.

출국일의 당황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

리 환전해둔 달러와 동(베트남 현지화폐)을 두고 온 

것이었다. 속이 쓰렸지만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환

전을 다시 한 후 협회 직원들과 비행기에 탑승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후회 없이 3박 4일을 잘 보내겠

노라 다짐을 한 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공항을 나오자 베트남의 고온 다습한 열기가 우리

를 맞이했다. 이국적인 풍경을 보며 버스에 몸을 실

었고 첫 여행지인 ‘옌뜨 국립공원 호아옌 사원’으로 

향했다. 사원을 둘러보며 시원한 맥주와 함께 맛있

는 음식을 접했다. 특히 사원 관광 중 마셨던 망고

주스는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사원 관광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하

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곧 협회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법에 대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왜 이들이 2019년 우수 직원 해외연수에 

오게 됐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옌뜨 국립공원 호아옌 사원 오르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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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이색 풍경과 문화에 큰 감동

둘째 날 아침, 가이드와 버스를 기다리면서 전날에

는  볼 수 없었던 호화로운 호텔 전경을 감상했다. 

호텔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며 조만간 가족들과 다

시 꼭 오리라 다짐한 후 하롱베이로 향했다.

하롱베이에서 탄 배 위에서 ‘승솟동굴의 전설’을 들

으며 즐겼던 만찬은 덥고 습한 날씨를 잊을 만큼 맛

있었다. 이후 돌아온 선착장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길은 직원 모두가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그리

고 우리는 받았던 마사지처럼 시원한 맥주에 오삼

불고기를 곁들이며 둘째 날을 마무리했다.

셋째 날,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밤을 맞았다. 베트

남의 독립영웅인 호치민의 일대기를 전시한 ‘호치

민 박물관’이 세 번째 여행지였다. 호치민 박물관 

관람 후 짧은 쇼핑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에 

베트남 전통 ‘탕롱수상인형극’을 보러갔다. 인형

극의 커다란 몸짓과 장대한 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멋진 공연을 감상한 후 여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숙

소로 돌아오니 치킨과 피자가 준비돼 있었다. 3일

간 함께한 직원, 가이드 분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01      옌뜨 국립공원 호아옌 사원

안에서 단체사진

02      무엉탄 하롱호텔 수영장

03      하롱베이 가는 배안 음식들

04      하롱베이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항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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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뜨 국립공원
호아옌 사원

하롱베이

호치민 박물관탕롱수상인형극

1일차 2일차

3일차

2019 우수 직원 해외연수 3박 4일 코스

05      바딘광장 앞에서

06      해외연수를 마무리하며 

노이바이 국제공항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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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중한 추억 함께 만든 직원들에게 감사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호텔 조식을 먹고 노

이바이 공항으로 향했다. 여행은 늘 그렇듯 익숙해지

려고 하면 마무리해야만 한다. 공항에 도착하니 3일 

전 출발의 설렘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2019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우수 직원 해외연수>는 

늘 생활하던 곳이 아닌 다른 기후와 문화가 있는 낯

선 땅에서 진행됐다. 같은 목표를 가진 협회 직원들

이 낯선 곳에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일은 동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마음의 활력을 선사했던 좋은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3박 4일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무

엇보다 건강하게 베트남 연수를 함께해준 직원 분

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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